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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Fuqibing

Bang Jung Kyun*45)

Department of Classics of Oriental Medicine and History of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In 『Huangdineijing』,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human physiology, pathology, causes of 

diseases, and symptoms can be found. The doctors who studied 『Huangdineijing』interpreted 

『Huangdineijing』from many different points of view and such contents are being put to 

practical use even today. Some parts, however, are not translated clearly enough. Contents of 

the book of Fuqibing falls into this category. It cannot be explained why the description of 

Fuqibing  is mentioned after Fuqibing. This study is an organization of the writer's opinion on 

Fuqi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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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주선이 우주를 탐사하고 첨단의 장비가 우주의 비

밀을 캐내면서 언젠가는 인간이 우주의 신비를 모두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다. 그러

나 우주의 實體는 밝히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 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인간

의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현대 과학의 모든 기

술을 동원하여 인체의 비밀을 캐려고 했지만 여전히

인체는 不可知의 존재로 남아 있고, 하나의 病因을 밝

혀내면 또 다른 病因이 나타나 인간을 미로 속으로 빠

뜨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우주와 인체는

인간의 지혜로는 영원히 그 實體를 파악할 수 없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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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醫學을 연구하는

醫學者는 인체의 實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

고, 또한 각종 질병에 대해 病因과 治療法을 밝혀내려

는 노력을 하여야만 한다.

 『黃帝內經』(이하 『內經』으로 略稱)에는 인간의

生理·病理에서부터 각종 질병의 病因과 證狀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게 기술되어 있다. 歷代 『內經』을 연

구한 注釋家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內經』을 해석하

였고, 지금까지 그 내용들은 有效하게 이용되고 있다. 

다만,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한 해석이 나오지 않

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伏氣病과

관련된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니, 『內
經』에서 伏氣病을 언급한 이후 伏氣病이 발생하게 되

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論者는 伏氣病의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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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內經』에서 伏氣發病과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은

여러 곳에 散在해 있다. 그 중에서 四時와 연계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春傷於風, 邪氣留連, 乃爲洞泄. 夏傷於暑, 秋爲
痎瘧. 秋傷於濕, 上逆而咳, 發爲痿厥. 冬傷於寒, 春
必溫病. 四時之氣, 更傷五藏.(봄에 風邪에 손상되

어 邪氣가 머물러 있다가 연계되면 여름에 洞泄
을 앓게 된다. 여름에 暑邪에 손상되면 가을에 痎
瘧을 앓게 된다. 가을에 濕邪에 손상되면 겨울에 

氣가 上逆하여 기침을 하게 되고 痿厥證이 된다. 

겨울에 寒邪에 손상되면 봄에 반드시 溫病을 앓

게 된다. 四時의 氣는 번갈아 가면서 五藏을 傷하

게 된다.)1)

冬傷於寒, 春必溫病. 春傷於風, 夏生飱泄. 夏傷
於暑, 秋必痎瘧. 秋傷於濕, 冬生咳嗽.(겨울에 寒邪
에 손상되면 봄에 반드시 溫病을 앓는다. 봄에 風
邪에 손상되면 여름에 飱泄이 생긴다. 여름에 暑
邪에 손상되면 가을에 반드시 痎瘧을 앓는다. 가

을에 濕邪에 손상되면 겨울에 咳嗽가 생긴다.)2)

 以上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素問·熱論』3)과

『靈樞·論疾診尺』4)에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

니, 위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

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문장과 관

련된 논의에 있어 지금까지 중요시 되었던 것은 淸代
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溫病學과 관련된 논쟁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傷寒 溫病에 대한 논쟁은 『內
經』에서 傷寒과 溫病을 언급한 이후 시작이 되었다. 

뒤를 이어 『難經』에서는 傷寒에 中風·傷寒·濕溫·

熱病·溫病의 5가지 있다고 하였고, 『傷寒論』에서도

中風·溫病·傷寒·風溫 등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難經』과 『傷寒論』의 내용은 『內經』과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p17.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p23.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p117.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 爲病溫, 後夏至日者, 爲病
暑.”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10.

   “冬傷於寒, 春生癉熱, 春傷於風, 夏生飱泄腸澼, 夏傷於暑, 秋
生痎瘧, 秋傷於濕, 冬生咳嗽, 是謂四時之序也.”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宋代에 이르러 龐
安時·朱肱·郭雍 등이 기존의 견해에서 탈피하여 溫
疫病을 주장함으로써 溫病의 논쟁에 있어 진일보한 측

면을 보이고 있다5). 그러나 淸代의 溫病學派에서도 新
感溫病을 위주로 하면서도, 여전히 新感과 伏邪에 대

한 논쟁이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이 『內經』의 伏氣學
說은 후대에 와서 주로 傷寒과 溫病의 관계와 관련된

논쟁이 主를 이루고 있다.

 論者는 「生氣通天論」과 「陰陽應象大論」의 伏氣
學說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다른 문제를 제기해 보고

자 한다. 즉, 疾病의 發病樣態와 관련된 것으로, 四時 
기운에 의해 病이 발생함에 있어 어떠한 이유로 伏氣
病이 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

지 이와 관련된 논쟁이 거의 없었던 바, 이에 인용문

장에 대한 歷代 注釋家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論者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歷代 注釋家들의 견해

 

 王冰은 “冬傷於寒, 春必溫病”의 조문에서 寒邪에

손상되어 毒이 되는 것이 가장 殺厲한 氣가 되는데, 

人體에 侵襲하여 바로 病이 되면 傷寒이 된다. 이에

비해 卽病이 되지 않으면 寒毒이 肌膚에 잠복되어 있

다가 봄에 이르러 변하여 溫病이 되고, 여름에 이르면

暑病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6). 王冰은 疾病이 발생함

에 있어“卽病”과 “不卽病”이 있는 것을 언급하면

서, 不卽病의 경우 봄과 여름에 溫病과 暑病이 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卽病”이 되기고

하고 “不卽病”이 되기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하지 않고 있다.

 馬蒔는 陽氣가 不固하고 四時의 순서를 따르지 못할

경우 疾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7). 즉, 질병

발생에 있어 陽氣의 堅固 여부와 인간의 四時 변화에

대한 順應 여부를 질병 발생의 중요 요건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王冰과 마찬가지로 伏氣發病
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吳崑은 「生氣通天論」의 문장에 대해서 卽病과 不
卽病을 언급하고 있지만, 不卽病이 되는 이유에 대해

5) 김기욱 外 15人, 강좌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317-318.

6)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81.

   “夫傷於四時之氣, 皆能爲病, 以傷寒爲毒者, 最爲殺厲之氣, 中
而卽病, 故曰傷寒, 不卽病者, 寒毒藏於肌膚, 至春變爲溫病, 
至夏變爲暑病.”

7) 馬蒔 撰,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

   “此言四時傷于邪者之爲諸病, 亦由上文陽氣不固, 而不能因時
之序所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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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陰陽應象大論」의

문장에 대해서는 重陰·重陽이 각각 陽證과 陰證으로

변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8). 그러나 「生氣通天
論」과 「陰陽應象大論」의 伏氣와 관련된 문장이 서

로 類似性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설명

하게 된 배경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伏氣病이 발생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

 張介賓은 王冰 등과 마찬가지로 卽病과 不卽病을 언

급하면서 不卽病의 경우 邪氣가 留連하다가 다음 계절

이 되면 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陰陽
應象大論」의 “冬傷於寒, 春必溫病”의 注釋 아래 按
設을 달아 傷寒溫疫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張介
賓은 傷寒溫疫에 대해 겨울에 精을 저장하지 못하거나

굶주리고 지나친 노동을 한 상태에서 發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겨울에 精을 저장하지 못하면 邪氣
가 인체 깊숙이 侵襲해 들어오게 되고, 굶주리거나 지

나친 노동을 한 경우 中氣를 손상하게 되어 邪氣가 쉽

게 侵襲해 들어오는데, 이 경우 봄에 이르러 溫疫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다만 溫疫의 경우 疫氣가 이미 熾
盛하고 病勢가 傳染을 하며, 또한 虛한 사람이 疫氣를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반드시 겨울의 寒邪에 의해 病
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9). 張介賓은 溫疫의 경

우 일반적인 伏氣病과는 다른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

다. 즉, 疫氣가 熾盛하고 또 전염성이 있는 것이 다르

고, 또한 虛한 상태에서 疫氣의 침습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四時의 氣에 의해 발생하는 伏氣病과 구분하여

8) 吳崑 著,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5, 
24.

   “春傷於風, 卽病者則爲外感, 若不卽病, 邪氣留連日久, 則風淫
木勝, 克制脾土而爲洞泄. 夏傷熱邪, 卽病者則爲暑病, 若不卽
病而延于秋, 秋凉外束, 金火相戰, 則往來寒熱, 是爲痎瘧. 痎
瘧, 解見上篇. 濕邪下注則爲濡瀉, 今濕邪上逆故爲咳, 此病于
內也. 若發于外則爲痿厥. 濕傷筋, 筋弛長, 故令痿. 陽不能勝
濕, 故令厥. 冬傷寒邪, 卽病者則爲傷寒, 不卽病者, 寒毒藏于
肌膚, 至于春時陽氣上升, 則變而爲溫病.”

   “冬秋, 時之陰也, 寒濕, 氣之陰也. 冬傷寒, 秋傷濕, 謂之重陰. 
冬傷寒而病溫, 秋傷濕而咳嗽, 皆重陰而變陽證也. 春夏, 時之
陽也. 風暑, 氣之陽也. 春傷風, 夏傷暑, 謂之重陽. 春傷風而
飱泄, 夏傷暑而痎瘧, 皆重陽而變陰證也.”

9) 張介賓 編著, 類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19-20, 
394.

   “春傷于風, 木邪勝也. 留連旣久, 則克制脾土, 故爲洞泄. 暑義
見前. 夏傷暑邪, 若不卽病而留延至秋, 寒鬱爲熱, 故寒熱交爭
而爲痎瘧. …… 冬傷寒邪, 則寒毒藏于陰分, 至春夏陽氣上升, 
新邪外應, 乃變而爲溫病.”

   “冬傷于寒者, 以類相求, 其氣入腎, 其寒侵骨. 其卽病者, 爲直
中陰經之傷寒, 不卽病者, 至春夏則陽氣發越, 營氣漸虛, 所藏
寒毒, 外合陽邪而變爲溫病. …… 愚按傷寒溫疫, 多起于冬不
藏精, 及辛苦飢餓之人. 蓋冬不藏精, 則邪能深入, 而辛苦之人, 
其身常煖, 其衣常薄, 煖時竅開, 薄時忍寒, 兼以飢餓勞倦, 致
傷中氣, 則寒邪易入, 待春而發, 此所以大荒之後, 必有大疫, 
正爲此也. 但此輩疫氣旣盛, 勢必傳染, 又必于虛者先受其氣, 
則有不必冬寒而病者矣.”

인식한 것이다. 다만 겨울에 精을 저장하지 못하거나

굶주리고 노동을 심하게 하는 것이 溫疫 발생의 先行 
조건이 된다고 언급한 부분은 伏氣病의 病機를 설명하

는데 있어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張志聰은 四時의 陽邪에 損傷이 되면 陰病이 되고, 

陰邪에 損傷이 되면 陽病이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風邪에 손상된 경우 上部가 먼저 邪氣를

받아들인 뒤 下行하여 洞泄의 陰病이 된다. 이에 비해

濕邪에 손상이 된 경우 下部가 먼저 邪氣를 받아들인

뒤 上行하여 咳病의 陽病이 된다. 이를 張志聰은 陰陽
이 上下로 相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夏
傷于暑”와 “冬傷于寒”에 대해서는 앞의 이론을 견

지하면서도 侵襲한 邪氣가 잠복되었다가 다음 계절에

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張
志聰은 陽邪에 의해 陰病이 되고 陰邪에 의해 陽病이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여름과 겨울에 邪
氣를 感受한 경우에 대해서는 伏氣學說을 이용해 설명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陰陽의 관점에서는 일관성

이 있으나, 伏氣說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결

여되어 있다. 또한 伏氣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

명이 없다.

 高世栻은 「陰陽應象大論」의 문장에 대해 重陰必
陽·重陽必陰으로 설명하고 있다11). 

2. 논자의 견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伏氣學說과 관련된 문장에 대

해 歷代 注釋家들은 病機的인 면에서만 해석을 하였

고, 伏氣病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

지 않고 있다. 다만 張介賓의 경우 溫疫이 발생하게

되는 先行조건을 제시함으로써 伏氣病을 설명할 수 있

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張介賓의 설명을 기

본으로 하여 伏氣病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내

용을 찾아보고자 한다.

10) 張志聰 著,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27.

    “是以有傷四時之陽邪, 而爲陰病者, 傷四時之陰邪, 而爲陽病
者, 皆吾身中之陰陽, 上下出入而變化者也. 夫喉主天氣, 咽主
地氣, 陽受風氣, 陰受濕氣. 傷于風者, 上先受之, 傷于濕者, 
下先受之. 陽病者, 上行極而下, 是以春傷于風, 乃爲洞泄. 陰
病者, 下行極而上, 是以秋傷于濕, 上逆而咳, 此陰陽上下之相
乘也. 夏傷于暑, 暑汗不泄, 炎氣伏藏, 秋時陰氣外出, 與熱相
遇, 發爲痎瘧. 冬傷于寒, 邪不卽發, 寒氣伏藏, 春時陽氣外出, 
邪隨氣而化熱, 發爲溫病, 此陰陽出入之氣化也. 夫風爲陽邪, 
洞泄, 陰病也. 濕爲陰邪, 喉咳, 陽病也. 暑爲陽邪 痎瘧, 陰病
也. 寒爲陰邪, 溫病, 熱病也, 此皆人身中之陰陽氣化也.”

11) 高士宗 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36-37.

    “秋傷濕而冬咳嗽, 冬傷寒而春溫病, 卽重陰必陽之意也. 春傷
風而夏飱泄, 夏傷暑而秋痎瘧, 卽重陽必陰之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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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靈樞·刺節眞邪」에서는 正風에 대해 언급하

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眞氣者, 所受於天, 與穀氣幷而充身也. 正氣者, 

正風也, 從一方來, 非實風, 又非虛風也. 邪氣者, 虛
風之賊傷人也, 其中人也深, 不能自去. 正風者, 其
中人也淺, 合而自去, 其氣來柔弱, 不能勝眞氣, 故
自去.(眞氣는 하늘에서 받은 바로 穀氣와 함께 몸

을 채워주는 것이다. 正氣는 正風이니 한 방향에

서 오는 것으로 實風도 아니고 또한 虛風도 아니

다. 邪氣는 虛風으로 사람을 헤치는 것이니, 그 

邪氣가 사람을 침습함에 깊숙이 하여 저절로 제

거될 수 없다. 正風은 사람을 침습함이 얕아 正氣
와 합해졌다 저절로 제거되니, 그 正氣의 오는 것

이 柔弱하여 眞氣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절로 

제거되는 것이다.)12)

이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正風(正氣)은 인체의 氣
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계의 정상적인 기후를 나

타내는 것이다. 邪氣나 賊風과 달리 정상적인 기후인

正風은 인간의 氣를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구절에서 “其中人也淺, 合而自去”라고

하여 인체를 침습하는 것으로 論한 것은 논리적 모순

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의 行間의 의미는

정상적인 기후변화라 할지라도 人體가 虛弱한 상태인

경우 邪氣로 작용하여 外感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張介賓은 『靈樞·賊風』의 “其有熱則汗出, 汗
出則受風, 雖不遇賊風邪氣, 必有因加而發焉.(熱이 있으

면 땀이 나는데 땀이 나게 되면 風邪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비록 賊風과 邪氣를 만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전의 원인에 더해지는 것이 있어 病이 발생하게 된

다.)”13) 구절의 注에서 “其或由因熱汗出而受風者, 雖
非賊風邪氣, 亦爲外感. 必有因加而發者, 謂因于古而加
以新也, 新古合邪, 故病發矣.(熱로 인해 땀이 난 상태에

서 風邪를 받게 되면 비록 賊風과 邪氣가 아니더라도

또한 外感病이 된다. 반드시 이전의 원인에 더해지는

것이 있어 病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전 것이 病因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病因이 더해진다는 것을 이르는 것이

다. 새로운 病氣와 이전의 病氣가 합해지므로 病이 발

생하는 것이다.)”14)라고 하였다. 즉, 熱로 인해 汗出하

여 腠理가 열린 상태에서는 賊風·邪氣가 아닌 정상적

인 기후에도 發病할 수 있으니, 이 경우도 外感病이라

고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질병이 발생함에 있어서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317.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1985, p253.

14) 張介賓 編著, 類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480.

正氣의 强弱 여부는 중요한 원인이 되니, 이와 관련하

여 『素問·刺法論』에서는 “正氣存內, 邪不可干”15)

이라고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發病의 원인에 있어서 正氣의 强弱 여부가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邪氣의 輕重이

또 다른 측면에서 發病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즉, 正
氣의 强弱과 邪氣의 輕重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니, 『傷寒論』의

傷寒과 中風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즉, 體質이 强
한 사람이 重한 邪氣를 感受하게 되면 邪氣가 陽氣의

저항을 받아 가장 表部인 皮毛에 머물게 되므로 麻黃
湯證인 傷寒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體質이 虛弱한 사

람이 비교적 輕한 邪氣를 感受하게 되면, 邪氣가 皮毛
보다 深部인 肌肉에 침습하게 된다. 이때는 解肌시키

는 桂枝湯을 투여하여야 하니 中風이 이에 해당된

다16). 이와 같이 질병의 발생은 正氣의 强弱 및 邪氣
의 輕重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伏氣病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王履는

邪氣에 손상된 경우 卽發하는 경우와 시간이 경과한

후 發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邪氣의

傳變과 聚散이 일정하지 않고 正氣의 虛實이 같지 않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7). 王履의 주장을 근간으로 하

여 發病 樣態를 구분해 보면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正氣가 充滿한 경우에는 四時의 氣가 인체

에 害를 끼치지 않으므로 病氣가 잠복되지도 않고, 또

질병이 발생하지도 않게 된다. 둘째, 正氣가 不足한 경

우에는 外氣의 침습을 쉽게 받게 되므로 卽發病이 된

다. 셋째, 卽發病이 생길 정도로 正氣가 不足하지는 않

지만 充滿하지도 못한 경우이다. 이때는 外氣의 침습

을 받게 되면 病氣를 몰아내지 못하지만,　또한 病이

卽發하지도 않게 된다. 이 경우 病氣가 잠복하였다가

또 다른 外氣의 침습을 받게 될 때 發病하게 되니, 이

경우가 伏氣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正氣와 邪氣의 盛衰에 따라 질병 발생의 樣態를 不
病·卽發病·伏氣病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

니, 질병의 발생에 있어 邪氣의 輕重과 正氣의 强弱 
여부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硏究院出版部, 
p285.

16) 方正均, 『傷寒論』의 “중풍”과 “상한”에 대한 考察, 大韓
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4), p142-143.

17) 陳大舜, 曾勇, 黃政德 엮음, 맹웅재 外 9人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문화사, 2001,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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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伏氣學說과 관련된 문장에 대해 歷代 注釋家들은 病
機的인 면에서만 해석을 하였고, 伏氣病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張介
賓의 경우 溫疫이 발생하게 되는 先行조건을 제시함으

로써 伏氣病을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

다.

 正氣의 强弱과 邪氣의 輕重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

쳐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發病 樣態
를 구분해 보면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正氣가 充滿한 경우에는 四時의 氣가 인체에 害를 끼

치지 않으므로 病氣가 잠복되지도 않고, 또 질병이 발

생하지도 않게 된다. 둘째, 正氣가 不足한 경우에는 外
氣의 침습을 쉽게 받게 되므로 卽發病이 된다. 셋째, 

卽發病이 생길 정도로 正氣가 不足하지는 않지만 充滿
하지도 못한 경우이다. 이때는 外氣의 침습을 받게 되

면 病氣를 몰아내지 못하지만,　또한 病이 卽發하지도

않게 된다. 이 경우 病氣가 잠복하였다가 또 다른 外
氣의 침습을 받게 될 때 發病하게 되니, 이 경우가 伏
氣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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